
기하와 벡터는

1. 평면곡선

2. 평면벡터

3. 공간도형

4. 공간벡터

이 4가지 대단원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평면벡터 단원은 3개의 소단원

(가) 벡터의 연산 

(나) 평면벡터의 성분과 내적 

(다) 평면운동

으로 나누어 집니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지로 분류해 봅시다. 9평 문제 중 평면벡터 단원으로 분류되는 

문제의 번호는 1번, 8번, 16번입니다.

문제 단원 분류

(나) 평면벡터의 성분과 내적

평면벡터의 성분에 의한 연산을 묻는 문제입니다.

(나) 평면벡터의 성분과 내적

두 벡터가 수직일 때, 내적값이 0임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이 때, 16번 풀이가 많이 갈렸는데요,

어떤 학생은 좌표를 잡아서 풀고

어떤 학생은 조건의 좌변을 4로 나누어 풀고

어떤 학생은 조건의 우변을 
CAPAPC로 시점을 일치시키거나 

CACPPA로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켜 풀었습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요.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위의 3가지 풀이방법은 모두 비슷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시험장에선 의도된 풀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차선책으로 좌표를 잡든 교과외의 풀이법을 

써서 맞추면 그만이지만 평소 공부할 때엔 정확하고 올바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평가원이 단원간 밸런스를 고려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16번문제를 적어도 

좌표를 잡아서 푸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면벡터로 출제된 3문제를 모두 (나) 

단원으로 분류하게되면 단원간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16번을 (다) 평면운동 

단원으로 분류하기엔 더 힘듭니다.

그렇다면 (가) 단원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텐데 (가) 벡터의 연산 단원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이 무엇인가요?

벡터의 뜻, 덧셈과 뺄셈, 실수배입니다.

이 중 덧셈과 뺄셈단원에서 배웠던 가장 기본 발상인 시점 일치와 시점-종점 일치이죠.

(미래엔 교과서)

문제의 조건 
PAPBPCPD CA에서 바로 

CAPAPC로 시점 일치를 시키거나 

CACPPA로 시점-종점을 일치시키지 못했을지라도 <보기>의 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기> ㄱ, ㄴ, ㄷ 구조는 보통 서로 연관이 있으며, ㄱ은 ㄴ,ㄷ을 해결하는 힌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평 문제 중 평면벡터 단원으로 분류되는 

문제의 번호는 1번, 12번, 23번, 28번, 29번입니다.

문제 단원 분류

(나) 평면벡터의 성분과 내적

평면벡터의 성분에 의한 연산을 묻는 문제입니다.

(나) 평면벡터의 성분과 내적

벡터를 통해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등을 묻는 문제입니다.

(나) 평면벡터의 성분과 내적

평면벡터의 내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다) 평면운동

미분법을 이용해야 하는 속도와 가속도의 문제이며, 

동시에 정적분을 이용하여 속도와 거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위의 표와 같이 2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표를 잡아서 푼 학생이 가끔 보이는데,

단원간 밸런스를 고려하면 적어도 (나) 단원의 평면벡터의 성분을 이용한 풀이는 아닌 것 

처럼 보입니다. 가장 의도된 풀이 방법은 두 점 O과 O를 일치(=시점 일치)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평 16번에 쓰인 원리와 동일하죠.

단원 분류는 평면벡터 단원 뿐 아니라 타 단원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음 표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단원을 분류한 표입니다. 

(ebs 수능특강과 미래엔 교과서 단원을 기준으로 작성)

위의 방법을 통해 단원을 분류를 해 보고 틀린 단원을 찾아서 스스로의 약점을 보완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실전 모의고사 학습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과 기준으로 작성되었지만 문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